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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조직내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상사 및 동료관계를 중심으로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between Job Str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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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직내 정서적 지

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소진을 종속변인

으로, 조직내 상사 및 동료 간의 정서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4개 소방서를 직

접 방문하여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1부가 배포되었는데, 이 중 불

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33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핵심어: 119구급대원, 직무스트레스, 소진, 정서적 지지, 동료, 상사

Abstrac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119 ambulance workers 
and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Especially, the research was designed focusing on the emotional 
support of superior and colleague in workplace. The researchers used a convenience sample of 333 targeting 119 
ambulance workers belonged to 4 fire stations (Yong-in, Bun-dang, Seong-nam and Gwang-ju) in Gyeonggi-do. The 
researchers employed frequency analysis, t-tests, one-way ANOVA, Pears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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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s a result, job stress of 119 ambulance worker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burnout, and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had moderating effects on this influence. Superior support could not be verified as a moderating 
factor. In conclusion,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function as a buffer for the negative impact of job stress of 
119 ambulance worker on burnout. 

Keyword: 119 Ambulance Worker, Job Stress, Burnout, Emotional Support, Colleague, Superi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특히 119구급업무는 각종 사건·사고의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환자

의 생명을 구해내고 그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긴급하고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하는 중

요한 업무로써,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신체훼손과 

변형을 동반한 중환자를 응급 처치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1].

  직무스트레스란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한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스트레스

로써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유

해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초래하는 업무적 요인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2].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체력, 경험이나 구급 직무환경

에서 필요한 구급대원의 능력이나 자원을 개개인이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해서 직무요구와 불

균형을 이룰 때 발생되는 유해한 심리적, 생리적, 행동적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선행연구들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개인 및 조직차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4]. 먼저 개인차원에서는 우울증, 수면장애등 정신건강문제, 위장장애와 두통 등 

정신·신체질환, 대인관계의 장애 및 그로인한 정신질환의 재발률 증가 등이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되어 발생된다[5], 특히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 중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증상이 소

진이다. 소진에 대한 징후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될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 

  이에 업무특성상 직무스트레스 자체를 낮출 수 없다면,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인 노력이

다. 소진 예방을 통한 119구급대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은 개인적 정신건강차원에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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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직의 목표달성과 대민응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 들어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소진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제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기존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

적 지지체지체가 직무스트레스에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완충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7,8,9]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119구급대원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로부터 발생되

는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대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장내 주요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주요 기제로 고려할 수 있고, 대상과 동료 및 상사 등의 직무관련 대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하지만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

의 조절효과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석적 지지의 하위요인(상사, 

동료)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둘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3월 동안, 경기도 4개(용인, 분당, 성남, 광주)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119

구급대 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근무하는 부서마다 일근, 2교대, 3조 2교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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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무형태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같은 부서를 평균 2~3번 방문하였다. 설문지에서는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 익명성 보장 및 설문과 관련한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인적사항

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했다. 설문지는 351부가 배포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는 351명이

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8부(5%)를 제외하고 총 333부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질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문항, 직무스트레스 15문항, 소진 15문항, 정서적지지 12문항으로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10]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 물리적 

환경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 수는 총 15문항으로 역할갈등 4문항(1 ~

4), 역할모호성 4문항(5 ~ 8), 역할과다 4문항(9, 10, 11, 13), 물리적 요구 3문항(12, 14, 15)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

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역채점 문항(5, 6)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

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의 값은 .92으로 

나타났다.

  2.2.2 소진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를 번안하고 

타당화 작업을 거친 한국판 일반직 종사자를 위한 직무소진 척도는 [1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정서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감소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 수는 총 

15문항으로 정서고갈 5문항(1 ~ 5), 비인격화 4문항(6 ~ 9), 자아성취감 감소 6문항(10 ~ 15)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지 않다(2점), 보통

이다(3점), 많이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개인성취감 감소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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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의 값은 .89로 나타났다.

  2.2.3 정서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12]가 수정·제작한 사회적 지지 문항 중 대인관계와 가장 깊은 관련을 가지는 

정서적 지지만을 선택하여 정서적 지지 척도로 사용하였고, 지지의 원천을 상사 및 동료로 구분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약간 아니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

다. 윤혜정(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의 값은 .84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의 값은 .95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통해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

른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 특성 

  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남자는 87.7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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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여자는 12.30%(41명) 연령은 20대 11.40%(38명), 30대 49.80%(166), 40대 30.60%(102), 50대 

8.10%(27명)로 30대와 40대가 많았고, 학력은 대졸 81.10%(270명), 고졸이하 16.50%(55명), 대학

원졸업 2.40%(8명) 순으로 많았다. 

[표 1] 사회 인구의 통계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33)

variable item frequency %

sex
male 292 87.70

female 41 12.30

age

20's 38 11.40

30's 166 49.80

40's 102 30.60

50's 27 8.10

education　

high school 55 16.50

college 270 81.10

graduate school 8 2.40

3.2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상사 및 동료의 정서적지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1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의 정서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 x 조절변수)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47%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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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ior's emotional support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119 ambulance workers

(n=333)

step variable B SE β t R2 ∆R2 ∆F

1 Job Stress .55 .04  .65 15.43*** .42 .42 238.20***

2

Job Stress .47 .04 .56 12.58***

.46 .04  23.04***Superior's
support

-.19 .04 -.21 -4.80***

3

Job Stress .47 .04  55 12.45***

.47 .01  3.07

Superior's
support

-.19 .04 -.21 -4.83***

JobStressX
Superior's
support

 .08 .04 .07  1.75

 ***p<.001

  3.2.1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음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결과는 앞서와 동일하였고(B=.55, β=.65, 

p<.001),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동료의 정서적 지지를 투입한 결과 또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9, β=-.21, p<.001), 회귀모형의 R2값은 .45로 직무스트레스와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소진을 45%설명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

무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항은 

종속변수인 소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B=.12, β=.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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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119 

ambulance workers

(n=333)

step variable B SE  β t R2 ∆R2 ∆F

1 Job Stress  .55 .04  .65 15.43*** .42 .42 238.20***

2

Job Stress  .48 .04  .57 12.69***

.45 .03  16.65***Colleague's
support -.19 .05 -.18 -4.08***

3

Job Stress  .48 .04  .56 12.58***

.46 .01 5.97*

Colleague's
support -.20 .05 -.19 -4.24***

Job Stress X
Colle ague's

support
 .12 .05  .10 2.44*

*p<.05, ***p<.001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여 

[picture 1]에 제시하였다. 그래프는 앞서의 다른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소진 또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가 높을 때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소진의 변화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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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료의 정서적지지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

[Fig. 1] Graph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119구급대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조직내 직

장 상사 및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하위요인별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조직내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를 완충하여 소진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서

적 지지의 완충효과 가설을 입증한 기존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첫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동료지지는 가족과 친구 다음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의 정

서적 지지가 스트레스 경험과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 사이에 개입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존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상사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에서 소진에 대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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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업무영역 내 사회적 지지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13]Larocco, 

House와 French(198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원 중 특히 상사는 직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며, 잠재적인 스트레스로부터 구성원

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상사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14]Beehr(1985)

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결과적 차이점은 119구급대

원의 직장문화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근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119구급대원은 대부

분 하위직급에 속해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급적 지휘체계로 이루어

진 특수한 직장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직문화에서 평가적 위치에 있는 상사

와 마음의 문제를 나누고 더욱이 상사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느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인한 일반

화의 한계를 갖는다. 즉, 본 연구는 경기도 4개(용인, 분당, 성남, 광주) 소방서를 중심으로 조사

를 수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모든 119소방대원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긴장되고 치열한 업무환경에서 119구급 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감소를 위해 이러

한 부정적 정서적 요인을 완화시키는 직장내 정서적 자원에 대해 주목하고, 동료 간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연구결과의 일반

화를 높이기 위해 좀더 과학적 접근 기반의 확률적인 표집을 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직장내 정

서적 지지 분만 아니라 가족 및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좀 더 폭넓은 비공식적인 정서적 지

지체계에 대한 자원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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